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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희, 한지공예의 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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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희  
Lee Eun-hee

종이예술가, 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 회원
1955  제주 출생
Paper artist, member of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sociation
1955  Born in Jeju

1995  프랑스 파리 〈The Art World of Korean Paper〉초대전
1996  독일 베를린 ufaFabrik 〈The Art World of Korean Paper〉초대전
1997  미국 하와이대학교 〈The Art World of Korean Paper〉초대전
1999  일본 동경 갤러리 〈The Art World of Korean Paper〉초대전
2003  청주 공예비엔날레 전시 〈감물조각보〉
2005  일본 오카자키 센토미술관 초대전시 〈줌치 오배자〉
2008  제5회 일본 나고야 아이치현 초목비엔날레 심사 및 초대전시 〈紙千年 I〉
2010  교토문화박물관 전시 〈The Sheep Palette Kyoto〉
2016  제36회 한국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존협회 전통공예명품전 〈紙千年 II〉
2018  (사)국가무형문화재 전시 〈한지 감물비옷〉

1995  Invitation Exhibition: The Art World of Korean Paper, Paris, France
1996  Invitation Exhibition: The Art World of Korean Paper, ufaFabrik, Berlin, Germany
1997  Invitation Exhibition: The Art World of Korean Paper, University of Hawaii, USA
1999  Invitation Exhibition: The Art World of Korean Paper, Tokyo Gallery, Japan
2003  Cheong-ju Handicraft Biennale: Persimmon-dyed Jogakbo (Patchwork Wrapping Cloth)
2005  Invitation Exhibition: Jumchi Obaeja, Okazaki Sento Museum of Art 
2008  Invitation Exhibiton: 紙千年 I (Thousand Years of Paper), the 5th Aichi Vegetation Biennale, Nagoya, Japan
2010  The Sheep Palette Kyoto, Kyoto Culture Museum
2016  紙千年 II, The 36th Masterpieces of Traditional Craft Exhibition, Korean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sociation
2018  Hanji Persimmon-dyed Raincoat Exhibition,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sociation



이번 전시는 그동안 국내는 물론이고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 등 해외로 우리나라 한지 줌치의 미를 알려온 이은희작가의 30여년의 긴 작업 
여정을 아낌없이 보여주는 대규모 전시회이다. 긴 세월을 쉼 없이 작업해온 이은희작가의 다양한 작품들은 작가 자신도 놀랄 만큼 그 수가 엄
청나다. 제관복, 우비, 가사와 법의, 남녀 한복, 수의, 잠녀복, 갈옷, 주머니, 안경집, 지갑 등의 중요한 전통 재현 작품을 위시한 사실적인 작품들
도 많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유롭게 현대적으로 표현한 수많은 작품들은 그야말로 추상 회화의 세계를 보여준다. 전통적이건 현대적이
건 작품들은 그냥 어디에 놓거나 걸쳐놓기만 해도 그 존재감 자체로 어떤 신비스런 분위기를 만들며 빈 공간을 장악한다. 이렇게 맥이 끊길 뻔
한 전통 한지 공예기법과 현대적인 추상 작업을 치열하게 해오며 오롯이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구축해온 한지 줌치 공예가, 종이 예술가 이은
희작가가 오랜만에 자신의 작품 수장고를 아낌없이 열었다.

한국 종이의 미술세계의 가능성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작가의 작품 한 점 한 점은 모두에게 탄성을 자아내게 하지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
야 보배이듯이 오랜 세월 켜켜히 쌓여있는 작품들을 빛나게 할 전시는 또 다른 분야의 전문가와의 협업이 필요하다. 이번 전시의 특이점이라
면 한국인 예술가와 프랑스인 연출가 까띠 라뺑(Cathy Rapin, 한국 외대 불어과 교수)의 이색적인 콜라보레이션 향연이라는 점이다. 프랑스인 
연출가는 30년 줌치 작업을 총결산 하는 이 작가의 깊고 진중한 작업의 궤적을 그 넓은 전시 공간에 무거운 액자로만 걸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미 작품 자체가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그 무게와 깊이가 느껴지는 것을 또 이중어법의 반복적인 언어로 다지고 또 다져 무겁게 강조할 일이 
아니라고 파악한다. 그 반대로 작가가 끊임없이 주무르고 멈추고 움직인 그 운동성을 바탕으로, 종이라는 기본 마티에르(재료)의 가벼움을 유
희 삼아 바람도 들어가게 해 팔랑거리게도 하고, 빛도 넣어 투명하게 비추게도 하고 해서, 집도 되고, 하늘도 되고, 구름도 되고, 비도 되고, 숲
도 되고, 미로도 되는... 익숙하지 않은 길에서의 뜻밖의 조우, 다시 말해 다른 언어와의 만남, 그 마찰이 만들어내는 역동성, 환상성, 유머, 아이
러니, 시(poésie)와 철학이 있는 설치 예술을 지향한다. 한지로 이러한 예술 경지에 오른 한 인간의 인생을 그가 평생 주물러 온 한지의 일생과 
환치시켜보는 다각적이고도 다채로운 작업이 되지 않을까? 

이 작가 작업을 한 마디로 정의 내리는 �줌치 기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작가의 설명을 덧붙이자면, �두 겹의 한지를 물만으로 붙
이는 방법으로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밀착시키고 주물러 아주 강하게 만드는 기법이다. 닥종이로 만든 한지를 몇 시간동안 물 속에 담가 주
무르고 치고 두들기다 보면 닥의 섬유질이 아름다워지고 광목처럼 질긴 성질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여러 장으로 한 지를 겹치게 되면 가죽만
큼 질겨진다. 부드러움과 강함을 모두 갖춘 우리나라 고유의 한지 공예 기법이다�. 또한 �물에 잠긴 한지를 다루는 손질 방법의 하나로, 원초적
이고 본능적인 주무르는 행위를 말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이지만 성실한 시간의 흐름과 간절한 기원과 기(氣)를 
담은 내공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줌치 작업 자체를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수행 과정으로 인식하는 이은희 작가의 작가 의식을 쫒아 긴 동굴 
같은 작품 세계로 조심스럽게 들어가 보면, 작가의 손에 의해 종이의 원초적인 질료성을 되찾은 덩어리가 한없이 펼쳐지는 과정이 보인다. 한
지를 뜨고 말려서 염색과 발색 과정을 거쳐 모시처럼 고운, 잠자리 날개보다 얇은, 한지의 마지막 모습, 거미줄처럼 끊어질 듯 말듯한 성긴 결
에 입김을 불어넣는다. 바람이 들어간다. 흔들린다. 이슬이 맺힌다.

이렇듯 모든 작품은 울림이 있어야하고, 순간의 멈춤과 울림이 있어야한다고 작가는 생각한다. 작품은 더도 덜도 아닌 어느 한 순간의 멈춤에
서 만들어진다. 어디서 멈춰야하는지는 작가만이 안다. 다 만들어진 작품에 울림이 없다면 기교 뿐이다. 작가는 한지를 보면 벌써 울림을 느낀
다고 한다. 그 울림을 품은 한지를 주물러 해체시켜 자신을 비우고 정화시키며 자기만의 울림으로, 공명이 되도록 옮긴다. 

이러한 작업을 하는 이은희 작가와 시인이기도 한 까띠 라뺑 연출가가 협업하는 이 독특한 만남이 만들어내는 이번 전시의 주제는 예술가의 
일생, 여성의 일생, 인간의 일생으로 확대시켜 볼 수 있다. 그러한 주제를 단계별로 구성한 5개의 방에서 작가의 다양한 작품 세계가 유감없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섬세한 눈을 가진 관객은 첫 번째 방에서 어린 시절, 유년 놀이, 두 번째 방에서 청소년기, 만남, 타인, 사랑, 세 번째 방에서 
성인, 결혼, 성, 네 번째 방에서 고통, 미로, 다섯째 방에서 죽음, 초월, 다시 태어남 같은 테마들을 엿볼 수도 있겠지만, 상관없이 각자 자유롭게 
느끼면 될 일이다. 이 전시는 특별한 어느 한 예술가 개인의 차원을 넘어 우리 인간 모두의 삶의 보편성을 획득한 아름다운 예술 세계의 진수
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순간의 멈춤과 울림: 이은희작가의 한지 예술
임혜경(숙명여대 불문과 명예교수, 연극평론가, 극단 프랑코포니 대표)


